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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감염확대에 대한 교구의 대응에 대해 (제 8 차) 

「긴급사태선언」해제 후의 성당활동에 대해 

 

 성령강림대축일을 맞이 하려는 지금, 여러분은 ‘성령님, 어서 오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지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긴급사태선언」이 5 월 25 일 해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감염확대의 위험이 없어진 것을 의미 하는 것 

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시련의 시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엄밀히 말해 

생물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선언」속에서 살아가며, 사람이 서로의 접촉에 

의해 확산시키지 않는다면, 멋대로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 바이러스는 우리들의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 

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동안은, 계속하여, 「3 밀(밀폐공간, 밀집장소, 밀접한 

거리)」를 피하며, 불필요하며 급하지 않은 모임이나 이동 등을 피하며, 활동의 재개 

에는 신중히 하여야 함이 권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시하며, 감염확대가 다시 

오지 않기를 기원하며, 제 8 차의 지침을 내립니다. 

 

사이타마 교구에서는 

얼마간은, 현 상태를 유지 하겠습니다. 
즉 

〇 공개미사(신자가 참가하는 미사)의 중지는 얼마간 유지되겠습니다. 

〇 그동안은 계속하여, 주일미사참례의무를 면제합니다. 

〇 공개미사재개의 시기나 재개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공지하겠습니다. 

〇 공개미사는, 신자들이 타성당으로 이동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인접교구인 동경 

교구와 동시에 재개하며, 또한, 교구내 모든 성당이 동시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〇 미사 이외의 성당활동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와 같이 신경써 주십시요. 

   「제 7 차」의 공지를 다시 한 번 보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공지에 앞서, 교구내의 모든 사제/부제 분들께, 선언해제후 성당활동재개의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진지하게 답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신도 여려분께는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감염확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이와 마음을 하나로 

하며, 사려깊게 행동하시고, 성당활동이 하루라도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베 마리아！ 




